
3부 인간과 죄

11장 하나님의 형상

❓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슨 뜻인가?

사람은 창조의 정점으로, 영혼·기능·덕·몸·통치까지 전인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다. 형상을 이성이나 선택의 자유로 줄이는 펠

라기우스식 견해와 초자연 은사를 덧붙인 가톨릭 견해는 모두 틀렸다. 개혁파는 형상을 넓은 뜻과 좁은 뜻으로 나누어, 타락 후에도 사

람이지만 지식·의·거룩은 잃었다고 본다. 아담의 처음 상태는 완성이 아니라 순종을 조건으로 영생에 이르는 행위언약 아래의 출발점

이었다. 형상은 한 머리 아래 묶인 인류 전체에서 실현되며, 영혼창조설만이 인류의 하나됨과 개인의 가치를 지킨다.

용어 먼저

하나님의 형상 사람 전체가 하나님을 닮아 그분을 비추는

존재라는 뜻

넓은·좁은 의미 넓은 뜻은 사람됨 자체, 좁은 뜻은 지식·의·

거룩

원의 처음 창조 때 주어진 참된 지식·의·거룩함

행위언약 순종을 조건으로 영생을 약속한 하나님과 아

담의 관계

덧붙여진 은사 가톨릭이 본성 위에 더해졌다고 본 초자연적

은혜

영혼창조설 각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신다

는 견해

영혼유전설 영혼이 부모에게서 전해진다는 루터파 주류

견해

구조도 · 전인이 하나님의 형상

전인이 하나님의 형상

영혼

하나님의 생기로 된 영

기능

마음·지성·의지

덕

지식·의·거룩함

몸

하나님의 예술작품

통치

피조물을 다스림

핵심 주장

1. 사람은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숙고로 지어진 창조의 면류관이

다.

2. 다윈주의는 생명·의식·언어·도덕의 기원을 설명 못하는 철학

이다.

3. 인류는 한 핏줄이며 이는 원죄·속죄·교회 보편성의 전제다.

4. 사람은 형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

다.

5. 거룩함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창조와 재창조 모두에서 하나

님의 선물이다.

6. 은혜는 본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회복하고 고치

는 것이다.

7.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온전했지만 아직 영광의 상태는

아니었다.

8. 아담 안의 하나됨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의 하나됨도 무너진다.

성경 근거

창 1:26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통치까지 포함

행 17:26 온 인류가 한 혈통에서 나옴

엡 4:24 새 사람은 의와 거룩함으로 회복됨

골 3:10 재창조는 창조주 형상대로 새로워짐

롬 5:12-21 아담과 그리스도, 두 언약적 머리

고전 15:45-49 땅의 첫 사람과 살려주는 영 둘째 사람

히 12:9 영혼창조설이 특히 호소하는 본문

오해 → 바른 이해

✕ 사람은 동물에서 진화한 고

등동물일 뿐이다

✓ 의식·언어·도덕은 동물에서

나올 수 없다

✕ 형상은 이성이나 선택의 자

유일 뿐이다

✓ 지식·의·거룩함을 갖춘 전

인이 형상이다

✕ 원의는 본성에 덧붙여진 초

자연 은사다

✓ 원의는 본성에 속하며 중간

상태는 없다

✕ 타락 후 형상은 완전히 사라

졌다

✓ 넓은 뜻은 남고 좁은 뜻만 잃

어 회복된다

“전인이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완성된다”

💬 내 몸과 일상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 💬 나는 거룩함을 내 노력의 성과로 여기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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